
3 월 둘째 주 케어 모임  

1) 기도로 시작합니다. 

2) 설교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상 3:1-10) 

1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3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4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5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6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7   이 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8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9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10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광야를 지나며 설교 시리즈 

Part 3: 한밤의 도둑 같이 
 

질문 1)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 2)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 폴 트루니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내가 이번 

주에 할 모험은 무엇입니까? 

 

 

3) 기도제목을 나누고 마무리 기도로 마칩니다.  


